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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이민단속국(ICE) 요원들이 불법이민자인

부모를 체포하기 위해 5살 된 딸아이를 집 밖

에서 한동안 붙잡아 두었다고 레먼스터 과테

말라 이민자 가정이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

다. 

보스톤글로브는 23일 경찰이란 글자가 새

겨진 조끼를 입은 이민단소국 요원들이 레먼

스터(Leominster, MA) 소재 집 앞에서5세

여아를 의자에 앉혀두고 둘러싸고 있으며 부

모들에게 자진해서 나와서 아이를 데려가라

고 압박하는 일련의 비디오를 확인했다고 보

도했다. 

아버지 에드워즈 힙 메히아는 “아이를 건

드리지 말라”고 외쳤지만 요원들은 그에게

손짓하며 “나와서 데려가도 좋다”고 말하

며 그에게 나올 것을 강요

ICE 레먼스터서 이민자 체포 위해
5세 여아 미끼로 사용 논란 

▶▶6면으로 계속

미 대졸자에 영주권 제공 공언했던 트럼프, H비자에 10만달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트

럼프 행정부의 두서없는 이민정책이 한가한

금요일 오후를 마치 청천벽력처럼 흔들어 놓

았다. H-1B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100배

올리겠다는 포고령(proclamation)이었다. 설

상가상, 매년 10만달러씩 부과하겠다고 강조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취업이민(EB1,2)

을 백만달러 골드카드로 대체하는 행정명령

에도 서명했다. 

지난 관세정책 등으로 일단 크게 지르고 나

중에 수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진행방

식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숨이 턱 막혀왔다.

그 대상이 합법적인 이민자 및 유학생이며, 빅

테크에서 영세기업까지 취업의 통로가 바늘

구멍처럼 좁아진다는 의 ▶▶5면으로 계속

H-1B 포고령과 골드카드 행정명령 19일 서명, 혼란 발생 

이민국, 기존의 H-B 소지자, 갱신에는 영향없어, 신규 발급만 해당

10만달러 H-1B, 이민전문가들 이구동성 “한인 유학생 영향 적을듯”

<전체 기사 읽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백악관에서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올리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앞선 2024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영향력 있는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 미 대학 졸업자
들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며 취임 첫날 우선순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기사 읽기>

레먼스터 이민자 가정, 비디오 촬영 ICE 딸 붙잡은 장면 공개 
하루 체포 쿼터 3,000건 달성위해 체포 방법 더욱 공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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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1975년에 개교하여 50년의 긴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장 남일, 학부모회장 박선영)가 9

월 20일 전교생 개학식을 열고

2025~2026학년도를 시작했다. 

박현아 리더 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학식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주요 학사일정 안내 순으로 이어졌다

. 65명의 담임 교사와 32명의 보조교

사가 함께하는 총 9개 과정 소개 시간

에는 각 학급마다 환호와 박수가 터

져 나와 선생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또 재미한국학교 7개 지역협

의회에서 수여하는 ‘2025 글로벌 리

더십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된 37명

의 보조교사를 대표해 백종우 보조교

사가 상장을 받았다.

남일 교장은 축사에서 “오늘 우리

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개교 50주년

개학식을 함께 하고 있다. 지난 반세

기 동안 여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의 노고와 수고로 2세들에게 조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가르쳐 왔다. 이

에 감사드리며 여기 모인 학생들이

훗날 세상 곳곳에서 한국인의 뿌리를

잊지 않고, 지금은 작지만 이 작은 겨

자씨들이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

들에게 선한 그늘과 쉼을 줄 수 있는

큰 인물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박선영 학부모회장은 “오늘

새 학년을 멋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 학부모회의 간식 제공을 비롯한 모

든 사업들은 학생들을 위한 여러 사

업이다. 학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

요하니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린

다.”라며 환영사를 대신했다.

학생들은 개학식 마지막 순서로 ‘

우리가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을

서약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급 1과정

금강반에 재학 중인 최정인, 장건 학

생이 전교생을 대표해 선서한 후 개

학식은 마무리됐다.

예년보다 많은 신입생이 입학했지

만, 2025년도 가을학기 개학 첫날 풍

경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어김없이 각 학급 교실 유리창 너머

로 자녀의 모습을 담기에 여념이 없

는 학부모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

었다. 첫 자녀를 처음 학교에 보낸 한

신입생 학부모는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내 친구를 사

귀고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아 감동했다. 학생들을 지

도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기초준비

반 및 1~2과정(리더 김희현·김진아

교사), 기초 3~4과정(리더 김혜련 교

사), 초급 1~3과정(리더 주민정 교사

), 중급 1~3과정(리더 조나단 교사),

고급 1~3과정(리더 류민희 교사), 세

종 1~7과정 및 성인 1~3반(리더 우다

혜 교사), 작문교육 1~6부(리더 이정

설 교사), 문화교육부(리더 양수연 교

사), 보조교사부(리더 박현아 교사)

등 9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또한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를 위한 서예반

(지도 정성렬), 수묵화반(지도 김민

희)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교

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다음 행사

는 11월 1일 개최되는 학부모 초청 공

개수업이다. 이어 11월 22일에는 개교

50주년 기념 제3차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은 동시·동요 발표와 함

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50년 역사

를 이끈 이사회, 교사회, 학부모, 후원

단체장, 그리고 정부 대표들을 초청

해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사회는 현

재 한글교육, 미술교육, 음악교육 부

문 교사를 모집 중이다. 지원은 신청

링 크 (https://forms.gle/9iriTX-

hQfvuD49vy6), 학교 전화 (508) 523-

5389, 이 메 일

koreanschool.ne@gmail.com으로 가

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ksneusa.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개교 50주년 맞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힘차게 새학기 출발
11월 22일 개교 50주년 행사, 내외빈 초청해 진행 

9월 20일 뉴튼 소재 오크힐 미들스쿨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강당에서 열린 개학식 모습

우리가지켜야할 10가지 규칙을 대표 선서하고 있는 장건 최정인 학생

백종우 보조교사-글로벌리더십어워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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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시장 선거 재검표, 미셸 우 단독
후보 확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예비선거 재검표 결과, 미셸

우 현 시장이 오는 11월 본선거에

서 단독 후보로 이름을 올리게 됐

다고 발표했다. 

이번 재검표는 토요일 시청사

수도관 파열로 지연됐다가 이날

마무리되었으며, 개표 결과 우 시

장이 66,859표를 얻어 1위를 기록

했다. 조시 크래프트 후보는

21,481표로 2위였고, 커뮤니티 활

동가 도밍고스 다로사 후보는

2,428표를 얻는 데 그쳤다. 이는 초

기 집계보다 19표 늘어난 수치지

만, 본선거 진출에 필요한 3,000표

에는 크게 못 미쳤다. 선관위는 이

를 공식 인증했다. 

다로사 후보는 재검표 결과를

수용하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기록된 것은 기록

된 그대로다”라며 본선거 무산

을 인정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이

보스톤에 진지한 교훈을 남기길

바란다. 현직자나 막대한 재력을

가진 후보가 아니더라도 유권자

와 언론이 후보를 진지하게 대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시장 선거캠프는 선거관리

당국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오

는 11월 4일 치러질 본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성명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참여해준 보스톤의 약 9만4

천 유권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

다. 모든 동네와 모든 선거구에서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에 겸허

히 감사드리며, 보스톤을 모두의

집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여정

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본선거에서는 시장 선거

외에도 여러 시의회 선거가 경합

을 벌일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연세대학교 동문회가

지난 9월 20일 토요일 브루클라인 소

재 앤더슨파크(Larz Anderson

Park)에서 개최한 2025 가을 바베큐

파티에 창립 이래 역대 최대 인원인

80명 이상의 동문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정과 음식을 나눴다. 

이번 바비큐 파티에는 보스턴에

새로 이주한 동문들도 다수 참석해

새로운 인연을 쌓았으며, 젊은 후배

들과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선배들

이 한자리에 모여 세대 간 소통과 교

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행사에서는 맛깔스러운 삼겹살과

목살, 군고구마와 옥수수 등 가을 정

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이 준

비되었으며, 아이들을 위한 스모어

스테이션도 마련되어 어린이 참석

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한 선

배 동문이 준비한 비빔국수와 술빵

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으

며, 동문회 행사에 특별한 풍미를 더

했다.

뉴잉글랜드 연세대학교 동문회는

‘친정집처럼 편안하고, 개그콘서

트처럼 재미있는’ 모임이라는 평

을 받으며, 참석자들이 부담 없이 즐

기고 웃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백현일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

한 활동과 모임을 통해 동문 간의 유

대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동문들

에게도 열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

겠다”고 밝혔다.

뉴잉글랜드 연세대학교 동문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임과 행사를

통해 동문 간 우정을 돈독히 하고 지

역사회에서의 연세인의 위상을 높

여 나갈 계획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다로사 후보 2428표 득표에 그쳐, 3000표 기준에 못미쳐

연세대 동문회 가을 바비큐 파티에 역대급 인원 참가 성황
9월 20일 브루클라인 소재 앤더슨 파크에서 열린 뉴잉글랜드 연세대 동문회 바베큐파티에 참석한 동문들(사진=연세대 동문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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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기만적 영업 클린초이스 에너지에 허가 취소 추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주가 제3자 전력 공

급업체의 ‘기만적’ 요금 제안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저소득

이민자 가정은 이 같은 제 3 전력공

급업체의 낮은 요금 유혹에 이를 선

택했다가 몇배 많은 전기요금을 물

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DPU)는

최근 클린초이스 에너지(Clean-

Choice Energy)가 부정확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510만 달러의

벌금 부과와 주 내 영업 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초이스는 2년전가정에 우편

물을 보내 기존 유틸리티보다 훨씬

저렴한 전기 요금을 약속하며 가입

을 유도했다. 특히 매사추세츠 주민

들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전기 요

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노리는

한편, 재생에너지 100% 공급을 내세

워 매력을 더했다. 그러나 DPU 조사

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실제보다 훨씬

높은 과거 요금을 비교 기준으로 사

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

부 고객들은 가입 초기 이후 변동 요

금제로 전환되면서 수개월 동안 요

금이 133%에서 최대 214%까지 치솟

는 피해를 입었다. 회사 측은 시장 상

황과 비용에 따른 조정이라고 주장

했으나, DPU는 계절과 무관하게 요

금이 일방적으로 오르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보스턴 기후행동네트워크의 헤산

파루키 대표는 “클린초이스는 소비

자를 직접 겨냥하는 전력 업체 중에

서도 가장 악명 높은 기업 중 하나”

라며 “주 당국의 이번 조치를 환영

한다”고 말했다.

클린초이스 대변인 케이트 콜라룰

리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문제성 우

편물 발송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

고객과 규제 준수를 매우 중시한다

”며 “DPU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

하고 필요하다면 자발적으로 시정하

겠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는 캘리포니아, 하와

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전기

요금이 높은 주다. 그러나 1990년대

도입된 경쟁 전력 시장은 요금 절감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고, 저소득층

과 유색인종 지역 사회를 겨냥한 피

해 사례가 속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 전체 주민들은 총

7,300만 달러를 더 지불했으며, 지난

9년간 누적 피해액은 6억 5,130만 달

러에 달한다고 검찰총장실은 밝혔다

.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 안

드레아 캠벨 검찰총장, 미셸 우 보스

턴 시장 등 정치 지도자들은 오래전

부터 이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해왔다. 보스턴시는 자체 전력

공급 프로그램 ‘보스턴 커뮤니티

초이스 일렉트리시티’를 통해 안정

적이고 투명한 요금을 제시하고 있

으며, 오는 12월부터 2년간 유효한 새

요금제는 유틸리티사 에버소스보다

낮다.

소비자 옹호 단체들은 이보다 더

나아가 아예 주거용 전력 시장에서

제3자 공급업체를 전면 금지하는 법

안을 요구하고 있다. 올리버 셀러스

-가르시아 보스턴시 그린 뉴딜 국장

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들은

금지되거나 최소한 각 지자체가 시

장에서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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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였기 때문이다. 추후 수정되고 축소되는

등 조정과정은 거치나 끝까지 골격은 유지되

고 있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처음 소식을 접한 것은X(구 트위터)였다.

신청 수수료가 10만달러로 인상된다고 말했

으나 아직 출처는 정확치 않다는 내용이었다

. 이후 얼마되지 않아 블룸버그와 AP, 연합

뉴스에서 속보로 백악관의 포고령 서명 소식

이 전해졌다. 포고문 또는 포고령은 대부분

이 휴일 등을 선포하거나 권고를 담고 있지

만 일부는 헌법이나 법에 근거한 법적 구속

력을 가지므로 포고령이라고 적는다. 

하워드 루트러닉 상무장관은 서명 자리에

서 언론에 “신청료가 매년 10만달러씩 부과

되며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매년신청해야 하

는 것”이라고 전해 H-1B관련 신청자, 학생

, 그리고 기업 등 모든 관계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H-1B 비자의 주 소비층이었던 아마존 마

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등의 빅테크 회사

들은 회사의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H-1B

소지자들에게 미국에서 출국하지 말고 머물

라고 권고하고 미국 외부에 있는 소지자들은

이 포고령이 시행되는 9월 21일 이전까지 즉

시 귀국하라는 메시지를 돌렸다. 

대혼란이 발생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

이 빗발치자 백악관은 당초 포고령에 있던

내용에서 한발 물러났다. 백악관 대변인 케

롤라인 레빗은 트위터를 통해 10만달러 수수

료는 신규 신청시에만 한차례 적용된다고 수

정했다. 또한 기존의 비지소지자들에게는 적

용되지 않으며 미국 입국에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USCIS)도 하루 지난 20일

자로 성명을 내서 이 같은 혼선을 바로잡았

다. 조셉 에들로우 이민서비스국장은 9월 21

일부터 시행될 10만달러 수수료는 기존의 비

자 소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앞으로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올인 팟캐스

트(All-in Pod cast)에 출연해 AI 경쟁력 확

보를 위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허용하겠다며

이는 취임 첫날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었다

. 그런데 9개월 만에 비자신청에 수수료 10만

달러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크립토는 사기라고 비난하던 트럼프 대통

령이 크립토 우선 정책을 시행하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서명했던 말바꾸기는 적어도 피

해자를 양산하지는 않았다. 

변호사들, 전례없는 수수료 소송으로 이어

질 것 

초반 혼란이 일부 정리된 월요일 보스톤의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10만달러 수수료 부과

정책이 터무니없는 정책이며 이내 소송에 직

면해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 

성기주 변호사는 “6-7만달러의 연봉을

지급하는데 10만달러를 수수료를 지급한다

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하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세부사

항이 정리되지 않아 차분이 지켜봐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진 변호사는 “영주권을 주는 것은 의

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행정명

령으로 바꿀 수 없다. 이 같은 일은 지금까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일이며, H-1B 수수료

도 포고령에 적혀 있는 내용을 대변인이 수

정할 수는 없다. 이민국 직원들을 이를 바탕

으로 세부규정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

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모두 “현재 이민변호사협회

는 발칵 뒤집어졌다”라며 “이는 결국 소송

으로 이어질 것이며 수년이 걸리는 소송의

특성상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

통령의 임기가 끝날 수도 있다”고 조망했다

. 

성 변호사는 “세부 규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확실한 것은 없다. 골드카드 영주

권은 위헌 소지가 높다. 현 시점에서 동요하

기 보다는 차분히 지켜보자”고 조언했다. 

한인들에게는 큰 영향 없어 

2024년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H-1B의 매

년 신청자들은 많고 추첨에서 당첨되는 경우

는 20%에 불과하다. 그중에 한인들은 1%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다. 따라서 H-1B의 수수

료 인상이 한인들에게 주는 영향은 그리 크

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기주 변호사는 “과거에는 H-1B 신청

자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아주 소수에 불과

하다”고 말하고 최근에는 “대부분이 투자

이민인 E2 신청을 주를 이룬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도 H-1B를 신청하는 사례는 극히

줄었다며 E2 등의 다른 비자를 이용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매사추세츠 기업들에 타격 클 듯 

이민국의 H1-B 데이터에 따르면 매사추

세츠에서 2005년 2,019개 기업이  H-1B를 신

청해 총 1만2천 525건의 비자가 승인됐다. 가

장 많이 승인된 기업은 피델리티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1171건의 비자가 승인됐다. 2위는

랜드스테드 디지털 LLC로 470건, 3위는

VIRTUSA로 467건이 승인됐다. 

학교중에서는 하버드가136건을 승인받았

으며, MIT는 1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

교와 비영리 병원단체 등은 H-1B 추첨을 거

치지 않고 신청자 수에 제한이 없다. 

한인들의 매사추세츠 주내 H-1B 비자 승

인 건수는 이민국의 데이터로 확인할 수 없

었다. 그러나 미국 전체적으로는 전체 비자

승인 건수의 1%-1.5%를 차지하는 것을 기

준으로 추정 한다면 올해 들어 120여명이 넘

는 한인들이 비자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

다.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경우 1만여개가 넘

는 비자 중 대부분 감소하게 될 것으로 추정

된다. 보스톤글로브는 물론 외국인 학생들

없으면 이 자리가 미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지만 외국 학생들이 제공하는 양질의 인

력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게 될 것이라

고 지적했다. 

많은 학생들도 타격을 받겠으나 이에 못지

않게 기업들도 많은 타격을 받게 될 예정이

다. 특히 영세 기업은 상대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며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론 머스크, 사티아

나델라, 순다이 피차르 등 빅테크 CEO들이

모두 H-1B를 통해 미국에 진출한 사람들이

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대만계인 젠슨 황, 독

일계인 피터 팉, 알렉스 카프 같은 이민자도

없었다면 미국은 지금의 미국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미국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안타까

울 뿐이다.    

▶▶1면에 이어서

미 대졸자에 영주권 제공 공언했던 트럼프, H비자에 1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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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레먼스터서 이민자 체포위해 5세 여아 미끼로
사용 논란 
했다. 

아내 자넷에 따르면 16일 고열과

호흡 곤란으로 남편이 자신을 병원

에 데려가던 중 ICE 차량이 뒤따르

자 집으로 방향을 틀면서 사건은 발

생했다. 남편은 체포될 것을 우려해

집으로 뛰어 들어갔고, 딸은 차에 남

아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방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시아

맥러플린은 성명에서 메히아가 2000

년 불법 입국했으며 ICE 작전의 표

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정

지 신호를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차에 버리고 도주했다고 주

장했다. 

ICE는 “아이를 결코 협박의 미끼

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요원들이 (차량에 남겨진) 아이의

구조를 도와 경찰서에 데려다 놓았

다”고 해명했다. 아이는 약 3시간

뒤 할머니에 의해 픽업됐다. 그러나

메히아의 변호사인 제이콥 갤러는

“ICE가 분명 아이를 미끼로 활용했

다”며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

다.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2일 후 ICE

는 출근하려던 그를 집앞에서 다시

체포해 수갑을 채우고 쇠고랑으로

발을 묶어 차에 태웠다. 현재 플리머

스 교정시설에 구금 중인 그는 난민

신청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메히아

는 2024년 가정폭력, 목조르기, 아동

위협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같은 해

4월 모두 기각된 전력이 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사건 영상을

보고 “불쌍한 5세 여아를 보고 가슴

아 아팠다. 이민단속국의 단속 방법

이 정말 충격적이다”고 비판했다.

주지사는 범죄경력이 없는 조경사,

보모, 건설 노동자들을 체포하는 것,

5세 여야를 협상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은 정말 우려스럽다. 이는 우리를 안

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다고 강

하게 비판했다. 

보스톤 글로브 보도에 따르면 수

개월째 매사추세츠는 트럼프 행정부

의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 ‘오퍼레

이션 패트리어트’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다. 특히 행정부가 하루 3,000

건의 체포 쿼터를 설정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숫자를 맞추기 위한

무차별 단속”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

주민 제보 기반의 자원봉사 조직

인 ‘LUCE 이민정의네트워크’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주 전역의 ICE 목

격·접촉 신고 전화를 700건 접수했

다. 관계자는 “2주 전 같은 기간 대

비 두 배 증가한 수치”라며 “지역

사회의 공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고 전했다.

법률 지원 현장도 변화를 체감하

고 있다. 그레이터 보스턴 리걸서비

스(GBLS) 이민팀의 매기 모건 책임

변호사는 “이민 당국의 우선순위

대상이 아니던 사람들, 예컨대 이민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법원 기일이 잡혀 있는 이들까지 체

포 속도가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단속은 주로 새벽 시간대, 주민들이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순간을 노

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

다.

체포 방식 자체도 한층 공격적으

로 바뀌었다. 모건 변호사의 의뢰인

가운데 한 명인 에드가 에스코바르

는 지난주 몰든에서 출근길 검문 과

정에서 창문을 파손하고, 요원들이

테이저를 겨눈 상태에서 연행됐다. 

앤드레아 캠벨 검찰총장은 “공공

안전과는 전혀 무관한 잔인하고 공

격적인 체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지역사회의 두려움 혼

란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규탄했다

.  

내슈아 결혼식장 찾아 총격…1명 사망·2명 부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와 접경하고 있

는 내슈아의 한 컨트리클럽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던 중 총격 사건

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

상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슈아 스카이

메도컨트리 클럽에서 발생한 사

건의 사망자는 59세 로버트 스티

븐 디체사레로 가족과 함께 토요

일 결혼식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

했다. 당국은 현장에서 체포된 용

의자 헌터 네이도(23)에게 2급 살

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다른 피해

자에 대한 기소도 추가할 예정이

다. 네이도는 오는 월요일 내슈아

제9순회법원에서 기소 절차를 밟

을 예정이다. 그는 이 골프장의 전

직원이었다. 

당초 두 명의 총격범이 있다는

초기 추측도 있었지만, 수사 결과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나 사망자

와 용의자 사이에 알려진 연관성

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결혼식 하객으로 현

장에 있던 매사추세츠주 페퍼렐

출신 톰 바텔슨은 “신랑과 신부

가 춤을 추기 위해 모였을 때 6발

의 총성이 울렸으며 모두가 혼비

백산해 몸을 숙이고 피신했다”

고 전했다. 또한 총격범이 “아이

들은 안전하다”, “팔레스타인

에 자유를”이라고 외쳤다고 말

했다. 

목격자 에밀리 에른스트는 총

을 든 남성이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전하며 “총을 겨누

는 순간을 보고 곧장 주방 쪽으로

달아났다”고 말했다.

사망한 디체사레씨는 결혼을

앞둔 딸 그리고 아내와 이 결혼식

에 참가했으며 아내와 딸을 보호

하기 위해 총격범에 맞섰으며 결

국 참변을 당했다. 

짐 돈체스 내슈아 시장은 “경

찰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범인

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

며, “이런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살고 있

는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내슈아는 보스톤에서 북서쪽으

로 45마일 떨어진 매사추세츠 접

경 지역이며 각종 쇼핑몰이 위치

해 있어 인근 매사추세츠 주민들

이 자주 찾는 곳이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23세 용의자 현장에서 체포, 팔레스타인 해방 외쳐 
내슈아 시장, 이 같은 사건 살고있는 어느 곳에서도 발생

사건이 발생한 스카이메도우컨트리클럽, 매사추세츠와 바로 인접해 있다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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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에버소스 13% 가스요금 인상안, 터무니 없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유틸리티 회사 에버소스

(Eversource)가 올 겨울 가스 요금

을 가정당 13% 인상하겠다고 발표

하자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

은 가스 요금 인상안을 강하게 비판

하며 철저한 심사를 촉구했다.

힐리 주지사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요금 인상은 터무니없다

”며 “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

(DPU)가 이번 인상안을 면밀히 검

토하고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앞서 지난 3월 난방비 급등

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자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

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겨울 시즌을 앞두고 매사추

세츠 주요 가스 공급사들이 제출한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내셔널 그리

드(National Grid) 고객은 약 4% 인

상, 에버소스 고객은 최대 17% 인상

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에버소스 측

은 평균적인 가구의 경우 겨울철 난

방비가 월 약 41달러, 즉 약 13% 늘어

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상분의 상

당 부분은 가스 설비 유지 및 투자 비

용에 쓰이며, 일부는 가스 구매 비용

과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등 공익적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인

전기 및 가스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주 상원

의원 22명이 초당적으로 DPU에 항

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주지사는 현재 주의회에 제출된

‘에너지 비용 절감 법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약 1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은 전기

요금 청구 방식과 재원 조달 구조를

개편해 불필요한 요금을 줄이고, 원

자력 등 새로운 전원 자원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

울러 주정부 발행 채권 등을 활용해

투자비용을 선납 부담이 아닌 장기

분산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

됐다.

하지만 인상 논란은 정치적 공방

으로 번지고 있다. 2026년 주지사 선

거에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 마이크

케넬리 전 주 주택경제개발부 장관

과 브라이언 쇼츠슬리브 전 MBTA

경영진은 “힐리 주지사의 무책임

한 기후 정책이 요금 폭등을 불렀다

”고 비난했다. 

반면 모라 힐리 주지사는 가스관

확충을 포함한 ‘전원 다변화 전략

’을 지지하며 단기적으로는 가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놨다. 실제로 그녀는 최근 보스톤에

서 열린 행사에서 사우스이스트 매

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지역을

잇는 알곤퀸(Algonquin) 가스관 확

장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인상안의 승인 여부는 DPU

의 최종 심사에 달려 있으며, 승인될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이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에버소스 약 가정당 13% 인상, 내셔널그리드는 4% 인상 

케임브리지시 프리스쿨 프로그램
10월 1일부터 지원 접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케임브리지 시가 2026-2027학년

도 프리스쿨 프로그램(Cambridge

Preschool Program, CPP) 지원 접수

를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

케임브리지 유아교육국은 10월 1일

(수)부터 11월 14일(금)까지 CPP 신청

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CPP는 케임

브리지에 거주하는 만 4세 아동과 일

부 만 3세 아동에게 무상으로 양질의

프리스쿨 교육을 제공하는 공공 지원

프로그램이다. 일반 공립초등학교와

같은 학기 및 수업시간제로 진행된다

. 여름 방학까지 포함하는 종일반, 연

중반 과정은 일부 가정의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 해야할 수 있다. 

CPP는 하나의 통합 온라인 신청서

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케임브리

지 공립학교, 시 휴먼서비스부

(DHSP), 지역 기반 프리스쿨 및 가정

보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다. 모든 CPP 교실은 학

습 준비도와 사회·정서 발달을 중점

으로 한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 과정

을 제공한다.

지원 자격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만 4세 또는 만 3세가 되는 케임브리지

거주 아동이다. 단, 만 3세 아동의 경우

좌석이 제한적이며 추가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다.

유아교육국은 학부모와 보호자를

위해 두차례의 설명회를 제공한다. 

CPP 입학 박람회: 9월 27일(토) 오

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케임브리지 린

지 앤 라틴 스쿨(459 Broadway) 카페

테리아에서 열린다. 참가자는 CPP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프리스쿨 프로

그램을 둘러보고, 기관 관계자와 질의

응답을 나눌 수 있다. 어린이 놀이 활

동, 공연, 아이스크림도 준비된다.

CPP 온라인 설명회: 9월 29일(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Zoom)을 통

해 열린다. CPP 지원 자격, 프로그램

선택지, 신청 및 배정 과정에 대해 자

세히 안내한다.

CPP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www.earlychildhoodcam-

bridge.org/cpp)에서  확인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내셔널그리드는 11월 1일부터 4% 가스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에버소스는 13%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주지사가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8 종합 The Boston Korea2025년 9월 26일 금요일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턴 근교 애플픽킹 어디를 가야하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뉴잉글랜드의 가을을 제대

로 느끼는 가장 완벽한 방법 중 하

나는 단연 애플픽킹이다. 빨갛고

노란 단풍이 물든 과수원에서 직

접 사과를 따며, 갓 튀긴 사이더 도

넛을 베어 물고, 신선한 사과 사이

더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은 그야

말로 보스턴 가을의 진수를 보여

준다. 하지만 보스턴 주변에는 농

장이 너무 많아 어디를 골라야 할

지 고민이 될것이다.

Boston Magazine, Meet

Boston, 그리고 Boston.com에서

선정한 베스트 애플픽킹 명소 중

공통으로 꼽힌 네 곳을 엄선했다.

각각의 농장은 개성과 매력이 뚜

렷하고, 보스턴에서 접근성이 좋

아 주말 나들이 코스로도 안성맞

춤이다. 

어떤 농장을 선택하든 사과 향

기 가득한 과수원에서 보내는 하

루는 올가을 최고의 추억이 될 것

이 분명하다. 가을의 한자락 풍요

롭고 즐거움 가득한 가을, 사랑하

는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자. 

Belkin Family Lookout Farm - 나

틱 (Natick)

1651년에 문을 연 벨킨 패밀리

룩아웃 팜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

된 지속 운영 농장 중 하나다. 단순

히 사과만 따는 곳이 아니라 옥수

수 미로와 헤지 미로, 어린이를 위

한 놀이 공간, 염소와 양을 구경할

수 있는 동물 우리까지 갖추어 하

루 종일 머물러도 즐길 거리가 많

다. 주말에는 농장에서 직접 만든

맥주와 하드 사이더를 맛볼 수 있

는 탭룸이 열리고, 라이브 음악과

퀴즈 이벤트도 진행되어 마치 작

은 가을 축제에 온 듯한 기분을 느

끼게 한다. 보스턴에서 약 40분 거

리에 있어 당일치기 나들이 장소

로도 좋다.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

하고 가는것이 더 저렴하니 미리

구매해서 방문해보자. 직접 사과

를 따는 것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까지 가능하며 요일마다 다른 종

류의 사과를 딸 수 있으니 확인해

보고 가면 좋을 듯하다.

픽킹종류:

9/23 (화 )-9/26 (금 ): Asian

Pears, Honeycrisp Apples, Ma-

coun Apples, Jonagold Apples,

Mclntosh Apples (limited)

9/26 (토 )-9/27 (일 ): Asian

Pears, Honeycrisp Apples, Ma-

coun Apples, Jonagold Apples,

Golden Delicious Apples, Cort-

land Apples, Mclntosh Apples

(limited), Gala Apples (limited)

주소: 89 Pleasant Street, South

Natick, MA 01760

입장료: 온라인 $33/현장 $38 (3

세 이하 무료)

웹사이트: https://www.look-

outfarm.com/

Boston Hill Farm - 노스 안도버

(North Andover)

보스턴 힐 팜은 아늑한 가족 운

영 농장이다. 이곳에서는 사과를

직접 따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염

소, 닭, 토끼 같은 귀여운 동물들과

교감하는 재미도 있다. 농장 매장

에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뿐만

아니라 사이더 도넛, 샌드위치, 수

프 등을 판매해 방문객들이 간단

히 식사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시즌에 맞춰 자체 재배

한 농장 매장에서 판매해 계절별

로 다양한 농산물을 신선하게 구

매할 수 있다. 작은 규모 덕분에 한

적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져

가족 단위 나들이에 특히 어울린

다. 올해는 호박밭도 개방한다고

한다. 

주소: 1370 Turnpike St, North

Andover, MA 01845

웹 사 이 트 :

https://www.bostonhillfarm.com/

Brooksby Farm - 피 바 디

(Peabody)

세일럼 근처에 위치해 있어 할

로윈 이벤트나 유령 투어 전에 들

러 시즌 여행 코스로 함께 묶기 좋

으며, 브룩스비 팜은 보스턴 북쪽

해안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농

장 중 하나이다. 봄과 여름에는 베

리 따기와 꽃 자르기, 피크닉을 즐

길 수 있고 가을에는 사과와 호박,

국화 장식을 구입할 수 있다. 겨울

에는 홀리데이 파이와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판매해 사계절 내내 농

장을 방문할 이유가 있는 곳이다.

알파카와 염소 같은 동물들을 가

까이에서 보며 먹이를 줄 수 있는

사료도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다.

주소: 54 Felton St. Peabody,

MA. 01960

웹사이트: https://brooksby-

farm.org/

Russell Orchards - 입스위치 (Ip-

swich)

보스턴에서 한 시간 정도 북쪽

에 있는 러셀 오차드는 드라이브

만으로도 충분히 방문할 만한 가

치가 있다. 매킨토시, 엠파이어, 코

틀랜드 등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다양한 사과 품종을 직

접 딸 수 있고, 줄지어 늘어선 사과

나무 사이를 거니는 경험은 특별

하다. 크레인 비치와 가까워 해변

나들이와 함께 하루 코스로 다녀

오기 좋고, 과수원 한편의 피크닉

테이블에서 갓 딴 사과를 맛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에도 안성

맞춤이다. 특히 해안 지역의 아름

다운 경치와 함께 애플픽킹을 즐

기고 싶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것

이다.

픽킹종류:

Gala, Cortland, Empire, Jon-

agold, McIntosh, Liberty, Au-

tumn Crisp, Fuji Apples

비용: $28

주소: 143 Argilla Rd, Ipswich,

MA

웹사이트: https://www.russel-

lorchards.com/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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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밖의 백혜선, 독립운동 애환 담은 음악회 만들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우상원 객원 기자,

편집부 = 피아니스트 백혜선이란 이름은 각

종 국제 콩쿠르 수상으로 장식된 피아노 거

장이란 수식어와 분리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아노 앞이 아닌 피아노 밖에서의 그녀의

이야기도 귀를 솔깃하게 만든다. 

교수 외 최근 붙여진 또다른 명함은 뉴욕

한인교회 독립운동기념관을 운영하는 디아

스포라 재단 이사장이다. 한국 독립기념관

광복 80주년 홍보대사이기도 하다. 독립운

동 기념관과 광복 80주년 홍보대사란 직함

은 우리가 알고 있던 피아니스트 백혜선의

모습과는 조금 낮설다. 

백혜선 교수는 내달 3일과 5일 광복 80주

년 기념음악회 연주자이자 기획자로 보스톤

∙뉴욕 무대에 선다. 조던홀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피아노 밖에

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번 음악회는 100년전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뉴욕한인교회

에서 시작됐다. 2021년 창립100주년을 맞은

뉴욕한인교회는 독립운동가들의 숙소이자

이민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논의하던 공간이

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속 주인공의 실

존 인물 홍기환 열사가 머물던 곳이기도 하

다. 

현대 이민자의 삶도 그리 녹록치 않듯 100

년전 이민자들의 삶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

일 모두가 드라마 자체였을 것이다. 백혜선

교수는 뉴욕 한인교회의 애환이 쌓인 역사

를 특별한 음악무대로 가져왔다. 타향에서

수구초심 고국을 생각하는 이민자들의 마음

도 담아 낸다.

이번 80주년 음악회는 독립운동가의 후손

으로서 또한 뉴욕한인교회의 독립운동기념

관 재단 이사장으로 기획한 음악회다.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즈, 김동민 지휘자, 피아

니스트 백혜선이 1부 무대를 장식하며, 2부

에선 작곡가김택수 교수의 신작 칸타타 <들

풀 The Grass Still Grows>이 세계 초연된다

.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음악위원이자 본지

객원기자인 우상원 씨가 백혜선 교수와 이

메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 독립기념관의 광복 80주년 홍보대사

를 맡으셨고, 10월 3일과 5일에 보스턴과 뉴욕

에서 진행되는 기념 음악회를 직접 기획하셨

다.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백: 코로나19는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을

다시 시작하게 했고, 바꿔 놓기도 했다. 2019

년에 제가 섬기던 뉴욕한인교회(633 W.

115th St., New York, NY)는 창립 100주년

을 맞아 재건축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를

기념해100주년 창립기념음악회를 2021년으

로 계획하고 김택수 교수님에게 작곡을 의

뢰했다. 그런데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모

든 것이 중단되고, 공연 계획이 무산됐으나

한국의 국가보훈부와 연결이 되어 교회 내

에 독립운동기념관이 들어오는 것이 계획됐

다. 

이 교회는 1921년 3 월 2일 뉴욕타운홀에

서 첫 번째 뉴욕 독립운동을 하면서 뜻을 모

아 세워진 동부 지역의 첫 한인 교회였다. 또

임시정부 인사와 독립운동가들이 묵을 수

있는 유일한 한인 숙소였다. 1층은 예배실, 2

층과 3층은 방들로 쓰였다. 고향을 떠난 사

람들이 어려움을 나누고 나라를 위해 계획

하며 서로 위로하는 장소였다. 

많은 교인들이 연로하여 퇴임하시거나 세

상을 떠나시는 상황에서 제가 점점 깊이 관

여하게 되었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독립

운동가들과 뉴욕한인교회의 관계에 대해 연

구하며 글을 쓰시다가, 유명한 드라마 <미스

터 션샤인>의 실제 모델인 황기환 열사가 저

희 교회 출신인 것을 알게 되셨고, 저는 그

목사님께서 황기환 열사의 무덤을 발굴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저의 친조부도 대구에서 독립운동을 하셨

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독립운동가의 손녀인

것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

는 한국의 천안 독립기념관 광복80주년의

홍보대사가 되었다.

뉴욕한인교회의 독립운동기념관은 팬데

믹의 영향으로 허가가 3년이나 지연되어 작

년 말 영구 허가증이 나왔다. 개관 준비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결국 제가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보스턴에서 학생들 가르치

며 뉴욕의 독립운동기념관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마침 광복 80주년인 올해에

개관이 예정되면서 2019년에 지휘자 김동민

선생님, 작곡가 김택수 선생님과 함께 의논

을 시작했던 이 음악회가 드디어 성사되게

되었다.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에 처음 협력을 의뢰

할 때는 교회나 작은 연주장소를 찾았었는

데, 마침 조던홀이 개천절에 맞춰 딱 하루 비

었고, 총영사관에서도 후원을 해 주셔서 이

렇게 음악회가 가능해졌다는게 꿈만 같다. 

더구나 뉴욕한인교회 성가대에서 제 지휘

아래 솔리스트로 활동하던 성악가들(지금

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주역 가수로 서는 분들)이 음악회

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출

연자 한 분은 다른 오페라 공연 리허설이 있

는데도, 우리 음악회를 위해 아일랜드에서

날아온다. 우리 선열들의 아픔과 희생이 이

제 이렇게 예술로도 꽃피워지고 승화된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지난 2월에 여행 중

갑자기 돌아가셔서 독립운동기념관을 운영

하는 디아스포라 비영리재단의 이사장을 제

가 맡게 되었다. 이 음악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 힘이 아니다.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번 콘서트는 뉴욕 독립운동기

념관을 음악으로 알리는 기회임을 깨달았고

, 이를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번에 연주하시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

곡 <황제>는 선생님께 있어 어떤 곡인가?

백: 베토벤의 "황제”는 제가 학생 때부터

러셀 셔먼 선생님의 연주로 항상 익숙하게

듣던 너무 멋진 곡이다. 베토벤의 3번 협주

곡이 영웅적이고, 4번이 여왕 같고 보석 같

다면, 5번 “황제”는 패기가 넘치고 활력소

같은 당당함과 우아함이 있다. 또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의 춤을 추게 하는 흥겨움과 긍

정적인 에너지가 넘친다. 완전히 청각을 잃

은 베토벤이 어떻게 이렇게 무한한 에너지

를 주는 곡을 작곡했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

다. 베토벤이 유일하게 이 곡만 초연을 하지

않았는데, 그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

다. 

개인적으로 이 곡은 저를 연주자로 거듭

나게 해 주었고, 많은 지휘자와 호흡을 맞추

고 연주 경험을 하게 해 준 곡이다. 뮌헨 필

하모닉과의 협연, 정명훈 선생님과 런던 심

포니와의 한국에서의 첫 협연, 한국 오케스

트라들과 함께 했던 외국 순회 공연, 이번 주

에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한

국6개 도시 순회 공연 등 저와 같이 30년을

살아온 곡이라 하겠다.

-피아노와 함께해 온 인생, 앞으로 어떤 목

표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백: 이젠 목표는 별로 없다. 다만 후배들

에게 도움이 되는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한

다는 것을 생각한다. 또 언제쯤 학교를 떠나

제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까 하

는 몽상을 하곤 한다(하하). 60세에 세운 계

획은 70세가 되면 완전 세상 보는 눈이 달라

져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살아

봐야 알 것 같다. 

-보스턴 한인사회에 전하는 인사와 10월 3

일 연주회에 초대하는 말씀을 부탁드린다.

백: 보스턴에서 세계 초연되는 김택수 선

생님의 신작 칸타타 “들풀 The Grass Still

Grows”는 제목부터 우리의 민족성이 물씬

느껴진다. 정말 힘들게 지켜온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나 뛰어나고 강한 민족, 밟아도 여전히

자라나는 우리 민족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

다. 

오셔서 불멸의 베토벤의 음악에서 다시

한번 용기와 에너지를 받으시길 바란다. 또

한, 김택수 교수님 작품은 네 분의 엄청난 한

국인 성악가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귀

한 자리이다. 보스턴에서 이런 기회를 만나

기는 정말 쉽지 않다. 에너지 넘치는 뉴욕 클

래시컬 플레이어즈와 김동민 지휘자가 함께

할 이번 연주는 우리의 발자취와 뿌리를 생

각하게 할 것이고,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

과 뿌듯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멋진 10월의

밤, 깊은 감동의 자리가 될 것을 확신한다. 

보스턴 총영사관과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의 후원으로 마련된 무료 공연에 많은 관심

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꼭 오셔서 함께 해 주

셨으면 좋겠다.

백혜선 교수는 안정된 직장 서울대를 떠

나 미국에서 다시 연주자로서 길을 선택했

다. 클리블랜드음악원 교수직을 거쳐 2019년

부터는 모교인 뉴잉글랜드음악원에서 후학

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피아노과

공동학과장이라는 보직을 맡고 여러 일로

분주하지만 언제나 연주자로서의 정체성을

놓치 않고 있다. 

<공연 정보>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자유의 울림

Resonance of Freedom: In Commemo-

ration of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장소: 뉴잉글랜드 음악원 조던 홀(290

Huntington Ave. Boston, MA)

일시: 2025년 10월 3일(금) 오후 7:30

입장료:  무료 (사전등록 필수)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기획과 연주 맡아 보스톤과 뉴욕서 공연 
뉴욕 독립기념관 재단 이사장, 광복 80주년 기념 홍보대사 역도 
백혜선 교수, 멋진 10월의 밤…깊은 감동의 자리 될 것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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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이

념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미국에서

극단적인 정치적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현 지 시 간 ) 뉴 욕 타 임 스

(NYT)에 따르면 이날 텍사스주(州)

댈러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건

물을 향해 조준 사격을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은 29세 남성 조슈

아 얀이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

지만,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얀이 소지했던 탄환의 탄피에 ICE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담은 '안티 ICE'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ICE 수감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진 이 사건도 2주 전에 발생

한 청년 보수 운동 지도자 찰리 커크

암살처럼 정치적인 동기에서 계획됐

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요인과 관련해

야당인 민주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사건에 대해 "급진 좌파

민주당 당원이 끊임없이 법 집행 기

관을 악마화하고 ICE 폐쇄를 요구하

고 ICE 요원을 나치에 비유한 결과"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反)파시즘을 표방하

는 극좌단체 '안티파'를 사건의 배후

로 지목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

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

귀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전

국적으로 ICE 요원을 적극 투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

성향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했다.

미국 전역의 ICE 구금 시설 인근

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빈발했고, 경찰이 최루탄 등

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하는 경우

도 적지 않았다.

지난 7월 초에는 텍사스 알바라도

의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으로 경찰관 1명이 다쳤다.

또한 같은 달 텍사스 맥앨런 소재

국경순찰대 시설에서 요원들을 향해

소총 수십발을 발사한 27세 남성이

사살됐다.

한편 이날 사건의 용의자 얀은

2020년 텍사스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

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클라호마에서 무소속으로

유권자 등록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

투표한 기록도 확인됐다.

그는 미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레

딧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정치

에 대해선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NYT의 전

언이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비디오게임이

나 자동차, 애니메이션 사우스 파크

등이었다.

이와 함께 얀은 2015년 대마초 판

매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

koman@yna.co.kr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

나는 시작에 불과하다. 러시아 드론

이 이미 유럽 전역에서 날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도발과 확전

시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잇따른 러시아의 영

공 침범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작전

은 이미 여러 나라로 확산하고 있다.

푸틴은 전쟁을 확대해 계속하려 한

다. 지금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를 도울지, 러시아와 계

속 거래하며 이 전쟁을 계속하도록

도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며

러시아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를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

쟁이 드론 생산과 개발을 크게 확장

했다며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

장 파괴적인 군비경쟁을 겪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 "드론을 이용해 전문적으로 살

상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수만 명

에 달한다. 이런 종류의 공격은 총칼

이나 폭탄보다 막기가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쟁을 멈추고 세

계의 군비경쟁에 대응하는 게 나중

에 지하 유치원을 짓거나 핵심 인프

라를 위한 대규모 벙커를 건설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든다"며 전쟁을 멈

추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 인공지능(AI)으로 위협이 커

질 수 있다며 전쟁 무기와 관련한 AI

규제를 각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dada@yna.co.kr

찰리 커크 암살 2주만에 ICE 시설에 총격…美정치적 폭력 격화

젤렌스키 "러시아 드론이 유럽 하늘 날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국 텍사스 댈러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 인근에 출동한 경찰. 

탄피에 '안티 ICE' 문구 확인…

트럼프, 급진좌파 배후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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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밴미국 비밀경호국이 유엔총회장에

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춘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유엔 직원들이 고의로 에스컬레이

터를 멈춰 세운 것은 아닌지 살펴보

겠다는 취지인데, 유엔은 백악관 영

상 촬영 담당자가 실수로 안전장치

를 잘못 건드린 데 따른 우연한 사고

일 뿐 고의적인 방해행위는 없었다

는 입장이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

스와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유엔

총회장의 에스컬레이터는 전날 트럼

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발을

딛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멜라니아 여사의 발이 에

스컬레이터에 닿자마자 멈춰 섰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여사는 멈춰

선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고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발단은 유엔 내부 직원들이 총회 전

에스컬레이터를 끄는 것과 관련한

농담을 나눴다는 내용이 지난 21일

더타임스의 주말판인 선데이타임스

에 보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을 삭감하면

서 유엔이 자금 부족에 직면해있다

는 점을 알리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를 꺼버리고 돈이 떨어져 가동할 수

없으니 걸어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

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의 '농담'이 오

갔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에 "유엔 관계자가 에스컬레

이터를 고의로 멈췄다면 즉시 해고

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주말 동안 런던의 타

임스에서 우려스러운 내용이 보도됐

다"며 "유엔의 직원들이 미국 대통령

을 함정에 빠트리기 위해 음모를 꾸

미고 있었다는 내용이었고, 모든 정

황을 종합해볼 때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비밀경호국이 이 문제를 철저

히 조사 중"이라며 "만약 유엔 직원들

이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의도적

으로 넘어뜨리려 했다는 사실이 밝

혀진다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엔은 자체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은 백악관 영상 촬영 담당

자의 실수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

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

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의

도착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 미국 측

촬영기사가 먼저 에스컬레이터에 올

랐고, 그가 도착했을 무렵에 영부인

이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내디뎠다"

며 "바로 그 순간 에스컬레이터가 멈

춰 섰다"고 설명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기계 중앙

처리장치(CPU) 기록 등에 대한 조

사 결과 에스컬레이터 상단에서 안

전장치가 작동하면서 멈춰 선 것으

로 나타났다"며 "이 안전장치는 사람

이나 물체가 에스컬레이터에 실수로

끼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백악관 촬영 담당자

가 의도치 않게 이를 작동시켰을 가

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위야 어찌 됐든 에스컬레이터

멈춤 사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

를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

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려고 할 때

프롬프터(자막기)마저 고장 나자 그

는 자신이 2기 취임 후 7개의 전쟁을

끝냈지만, 합의 과정에서 유엔으로

부터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했고 "유엔

으로부터 받은 것은 올라가는 도중

한가운데서 멈춘 에스컬레이터와 고

장 난 프롬프터뿐"이라고 비꼬았다.

트럼프 에스컬레이터 고의로 세웠나…미 비밀경호국, 조사 착수

유엔총회장의 에스컬레이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올라탄 순간 멈춰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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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카카오[035720]가 15년 만에 역대급

카카오톡 개편을 단행했지만 일부

이용자는 이번 업데이트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카카

오톡 친구탭이 친구 목록 대신 프로

필 업데이트가 나오는 이번 개편에

대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전날 카카오는 이프(if) 카카오를

열고 친구 탭에 피드형 사용자환경

(UI)을 도입하고 친구의 프로필 변

경 내역을 타임라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친구의 이름, 프로필 사

진, 상태 메시지가 목록형으로 정렬

됐다면 이번 업데이트로 프로필 사

진, 배경 사진, 게시물 등이 격자형

피드에 표시돼 소셜미디어(SNS)와

같은 형태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이러한

친구 탭 개편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아영(32)씨도 "안 친한 친구, 업

무용 연락처 프로필 변동 내역이 친

구 탭 화면 가득 표시돼 피로감을 느

꼈다"며 "피드 중간에 친구 게시글과

동일한 크기로 광고가 나오는 것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앱 내 광고 크기가 커졌

다는 게시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직장인 김모(29)씨는 "친구 목록

에 광고 계정이 올라왔다"며 "화면에

광고가 표시되는 비중이 커진 것으

로 느껴진다"고 답했다.

X(엑스·옛 트위터) 이용자

'doo***'는 "광고 배너 크기가 업데

이트 후 위아래로 커진 것 같다"는 게

시글을 올렸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 자동

업데이트를 끄는 방법이 확산하고

있다.

권준혁(31)씨는 "온라인상에서 카

카오톡 업데이트를 치면 '카카오톡

자동 업데이트 끄는 법'이 나온다"며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대한 반응이

안 좋은 것을 보고 자동 업데이트 기

능을 꺼뒀다"고 말했다.

이대성(29)씨도 "이미 카카오톡을

업데이트한 사람들은 이전으로 롤백

할 수 없느냐며 아우성이다"라고 했

다.

전날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프

카카오 키노트 세션 후 기자실을 찾

아 "업데이트 후 일부 이용자의 불편

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용자에게 쾌

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편이

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built@yna.co.krshg@yna.co.kr

카카오톡 대개편 후 , 사용자들"업데이트 껐다" 불만 속출

온라인 커뮤니티서 '자동 업데이트 끄는법' 게시글 잇달아

친구 목록 없어지고 격자형 피드에 광고 게시…"피로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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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혜정 인턴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재미있게

보기도 했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서 엄마와 함

께 왔어요. (한증막이) 뜨겁긴 했지

만 재미있는 경험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동대문구의 S 찜질

방에서 만난 대만 관광객 A씨는 이

렇게 말하며 웃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

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등 K-컬처

열풍을 타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

광객들에게 찜질방과 목욕탕, 한의

원도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

다.

'케데헌', SBS TV '런닝맨' 등 세계

인을 사로잡은 콘텐츠에서 소개된

장소들이 '체험형 관광'과 만나면서

한국인의 일상생활 공간이 외국인들

에게 '반드시 가봐야 하는 곳'으로 부

상했다.

◇ '양머리' 두르고 불가마 속으로…

"때 밀고 신생아 된듯"

S 찜질방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24

시 한증막 찜질방이다. 전통 한옥 양

식을 재현한 공간과 함께 한증막·

아이스방·안마의자 휴게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기자가 찾은 22일은 월요일이라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였으나 언뜻

봐도 손님 중 절반가량은 외국인인

듯했다.

S 찜질방 안내데스크 직원은 "평

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외국인 손님이

많다"고 말했다. 입구 안내문도 중국

어로 번역돼 있었다. 직원은 외국인

손님 실태를 설명하면서도 내부 사

진 촬영 금지라고 당부했다.

한증막에서 주황색 수건으로 이른

바 찜질방 복장인 '양머리'를 제대로

만들어 쓴 A씨 등 대만 관광객 4명을

만났다. 다만 A씨가 한증막을 나오

며 어머니와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

을 보고서야 관광객임을 알 수 있었

다.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지에서

온 관광객은 같은 동북아시아인이고

찜질방 전용 반팔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으면 겉으로는 한국인

과 구별이 안 됐다. 이러한 관광객들

이 '케데헌' 인기를 타고 찜질방, 목

욕탕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관광객들은 한국인처럼 자연스럽

게 찜질방 한옥 마루 위에 앉아 담소

를 나누거나 바닥에 누워 TV를 보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식혜나

구운 달걀, 라면 같은 한국 찜질방 대

표 간식도 맛봤다.

일본인 관광객 나기사(32) 씨는 "

일본에도 사우나가 있긴 하지만 (한

국과) 조금 다른 것 같다"며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국 여행에 대해 "삼겹살, 냉면이 특히

맛있었다"고 말하며 엄지를 치켜세

웠다.

SNS에서도 외국인들의 찜질방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 튜 브 에  '찜 질 방 '(Korean

Sauna)을 검색하면, '양머리' 수건을

두른 모습이나 구운 달걀을 맛보는

장면 등 외국인들이 직접 경험한 영

상이 줄줄이 뜬다.

유튜브 해외 이용자 'hje***'는 '한

국식 사우나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WE STAYED OVERNIGHT IN

A KOREAN SAUNA)라는 제목

의 영상을 올리며 "말 그대로 가장 편

안한 24시간 도전이었다. 한국에 있

다면 강력히 추천한다"(It was liter-

ally the most relaxing 24-hour

challenge. I highly recommend if

you're ever in South Korea)고 말했

다.

이에 "진심 분위기가 너무 힐링된

다"(the vibes are so soothing istg), "

나도 평생에 한 번은 꼭 한국 사우나

에 가 보고 싶다"(I rlly hope I go to

a Korean sauna once in my life as

well), "한국 사우나 영상을 더 많이

봐야겠다"(I NEED to see more

Korea Sauna videos)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국 목욕탕도 인기다. 특히 '때밀

이'를 '바디 스크럽'(body scrub)이

라며 호응하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muv***'는 "한국식 바디 스크럽 또

받고 싶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기분

이었다"(I wanna go get that Korean

body scrub again. I felt like a brand

New person)라고 썼다.

또 'Nel***'은 "한국식 바디 스크

럽과 마사지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놀라웠다. 마치 신생아가 된

기분이다"(That Korean body scrub

and massage was the most amazing

thing ever. I feel like a newborn),

'Fai***'는 "방금 처음으로 한국식

스파 바디 스크럽을 받아봤는데…그

녀(세신사)는 내게 있는 줄도 몰랐던

때(각질)를 밀어냈다"(Just got my

first Korean spa body scrub..she

removed layers of skin i didn't

know I had)고 감탄했다.

한국식 때밀이 수건으로 직접 때

를 미는 영상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이용자

'Ayl***'가 초록색 때밀이 수건으로

직접 때를 미는 모습을 담은 영상 '최

고의 보디 케어 방법'(Best BODY

care ROUTINE)은 현재 조회수 752

만회를 기록 중이다. 제목에는 '#한

국때밀이(#koreanscrub)', '#한국뷰

티(#kbeauty)' 등의 해시태그가 붙

었다.

◇ '케데헌' 열풍에 한의원도 인기…

미국인 단체관광도

'케데헌' 인기에 한의원을 찾는 외

국인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SNS

에는 영어 소통이 잘되는 한의원 등

에 대한 정보가 공유된다.

통인한의원 이승환 대표원장은 24

일 "많을 때는 하루 60명 방문객 중 10

명은 외국인인 수준"이라며 "침, 부

항, 약침 등 다양한 치료를 받고 있다

"고 밝혔다.

또 최혁한의원 원장은 "일본인 환

자가 많이 방문하고 있다. 많은 날에

는 20명 넘게, 적은 날에도 15명 정도

가 온다"며 "일본 현지보다 저렴한

가격도 인기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

고 설명했다.

참조은한의원 원장도 "일본이나

동남아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다"며 "

입소문이 나 감기약이나 소화제를

구입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

다.

특히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는 '케데헌'에 등장한 한의원과 유사

한 모습이라고 입소문을 타면서 관

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찾은 이곳에서는

족욕 체험을 하러 온 미국인 단체 관

광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커다란 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

는 공간에 12개의 족욕탕이 설치돼

있는데, 20분 체험 코스의 가격은 한

탕에 6천원.

미국인 관광객들은 신발을 벗고

앉아 약쑥, 감국 등 계절별 약재를 넣

은 따뜻한 물이 담긴 1~2인용 족욕탕

에 발을 담갔다.

캐시(74) 씨는 따뜻한 약재 물에

발을 담근 채 "잔잔한 노래와 분위기

에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웃었다.

주디(70) 씨는 "족욕 체험은 정말

만족스럽다"며 "사람들이 친절하고,

부대찌개 등 음식도 맛있어서 한국

여행 자체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카렌(80) 씨는 물에 담근 발을

가리키며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다.

생각날 것 같다"며 미소지었다.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는 족욕 체

험 외 보제원 한방 마사지, 한방안대

만들기 체험 등을 운영한다.

2층에는 '케데헌' 속 장면을 그대

로 옮겨온 듯 꾸민 'HAN의원' 부스

도 마련돼 있다. 캐릭터 얼굴을 뚫어

놓은 포토존 패널은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다.

또 맞은편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

관 입구 앞에도 '케데헌'의 사자보이

즈처럼 갓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한 포

토부스가 설치돼 있다.

센터 관계자는 "'케이팝 데몬 헌터

스'를 보고 일본인, 중국인분들이 많

이 찾아오고 있다"며 "주말에는 하루

200명 이상이 찾아올 정도이고 대부

분 외국인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haemong@yna.co.kr

min22@yna.co.kr

'케데헌' 열풍에 찜질방·목욕탕·한의원도 인기
한증막·때밀이…외국인 관광객에 '새로운 체험'

서울한방진흥센터 'HAN의원'은 '케데헌' 성지로

"침·부황·약침에 감기약이나 소화제 구입도"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족욕 체험장에서 외국인 단체 관람객들이 족욕 체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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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박원희

기자 = "원작을 읽을 때 원작보다

웃길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고 생

각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꼭 하

고 싶었죠."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박찬욱

감독이 23일 서울 삼청동 한 카페

에서 기자들과 만나 블랙코미디

로 제작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밝

혔다.

'어쩔수가없다'는 해고 당한 가

장 만수(이병헌 분)가 재취업을 위

해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해나

가는 이야기다. 도널드 웨스트레

이크의 소설 '액스'(THE AX)를

원작으로 한 영화는 만수의 재취

업 도전기를 블랙코미디로 풀어

냈다. 올해 열린 제82회 베네치아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첫선을 보

인 뒤, 주요 외신들도 블랙코미디

에 주목했다. 영화는 오는 24일 국

내 관객과 만난다.

박 감독은 "블랙코미디로 할 계

획은 없었고 쓰다 보니 이렇게 됐

다"며 "이경미 감독을 비롯한 공동

각본가에게도 '진짜 코미디, 더 웃

기게'라는 말을 가장 먼저 했다"고

말했다.

영화는 슬랩스틱 코미디도 빈

번하게 등장한다. 슬랩스틱 코미

디는 주로 주연을 맡은 이병헌이

담당했다.

박 감독은 "사회 시스템 속에서

망가지는 노동자의 얘기를 다루

다 보니,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다

"며 "이병헌 배우가 그런 것도 잘

했다. 진지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

에 제풀에 놀라는 그런 뒷모습에

점점 제가 재미를 붙이며 제작 과

정에서 슬랩스틱이 늘었다"고 설

명했다.

박 감독은 이병헌이 가진 장점

도 전복시키며 지질한 만수를 완

성해나갔다. 그는 "사람들이 아름

답다고 말하는 이병헌의 건치 미

소를 한심하게 써먹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병헌이 가진 호소력도 적극

활용했다. 박 감독은 관객이 만수

에게 공감하다가도 만수를 향한

응원을 멈추게 되는 줄타기의 역

할을 이병헌이 해주길 바랐다고

했다.

박 감독은 "이병헌은 눈만 봐도

그렇고, 어느 배우보다도 호소력

이 강한 배우"라며 "관객이 만수에

게 홀딱 넘어가 그가 잘 되길 바라

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왜 만수를

응원하지'라며 만수가 이제 멈췄

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했다"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이렇게 완성된 코미

디가 냉소로는 느껴지지 않길 바

랐다.

"슬픈 이야기지만, 슬픈 분위기

로만 만들면 재미없고 이렇게 해

야 더 슬프다고 생각했어요. 불쌍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웃겨도 되냐고 비판하는 것은 단

선적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총

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는 이

런 유머도 필요하죠. 다만 그 유머

는 연민에 기초해야지, 냉소주의

로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영화가 유지한 원작의 설정 중

하나는 주인공이 제지 회사에 다

니다가 해고됐다는 점이다. 박 감

독은 종이가 남들에게 하찮게 여

겨지지만 당사자에게는 소중하다

는 면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종이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쉽게

비벼버리는 식으로 하찮게 여겨

지기도 한다"며 "그런데 어떤 사람

에게는 음식을 음미하듯이 손으

로 만질 정도로 너무나 소중하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종이만 한

소재가 없었다"고 말했다.

영화는 최근 세태를 반영하며

원작과 다른 설정이 반영되기도

했다. 인력을 줄이는 인공지능

(AI)이 대표적이다. 영화의 마지

막도 AI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

징적인 장면이 쓰였다.

박 감독은 영화 후반부 작업에

서 가장 늦게 손 본 마지막 장면이

가장 만족스러운 이미지라고 밝

혔다.

그는 "제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아이디어가 공장의 불이 멀리서

하나씩 꺼진다는 것"이라며 "AI

의 판단에 의해서 불이 꺼지는 것

이다. 텅 빈 공간을 채운 암흑이 하

나의 힘이 돼 인간을 밀어내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못 맞춰 베네

치아영화제 심사용 버전에는 그

것이 없었다"며 "영화 속 단일한

이미지로는 공장에서 불이 꺼지

는 게 참 좋았다"고 했다.

박 감독은 이번 영화를 제작하

며 자기 모습도 반성하게 됐다고

했다. 영화 속 인물들이 직업을 자

신의 모든 것으로 여기면서 사건

이 발생했다는 점에서다.

그는 "한 사람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 요소로 복합적으로 구성되

는 것"이라며 "영화를 못 만들면

나는 죽은 목숨인가, 그러면 안 된

다"고 말했다.

"영화 작업이라는 게 삶의 대부

분인데요. 조금씩 그 비중을 줄여

나가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붓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살고 싶

습니다."

encounter24@yna.co.kr

'어쩔수가없다' 박찬욱 "원작보다 웃길 수 있을 것 같았죠"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보컬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이 6년 만에 새

앨범을 발매하고 돌아온다.

소속사 롱플레이뮤직에 따르면 브

라운아이드소울은 23일 오후 6시 정규

5집 '솔 트라이시클'(Soul Tricycle)을

발매한다.

브라운아이드소울이 완전체로 신보

를 발매하는 것은 2019년 5집 하프 앨범

'잇 솔 라이트'(It' Soul Right) 이후 6년

만이다.

신보에는 타이틀곡 '우리들의 순간'

을 비롯해 1960년대 서던 솔 스타일의 '

러브 스캣', 1970년대 솔 리듬을 살린 '

어쩌면 너는 이렇게도' 등 8곡의 신곡

과 기존 발매곡 6곡을 더해 총 14곡이

실렸다.

'우리들의 순간'은 돌아갈 수 없는 시

절의 추억을 노래한 1990년대 감성의

컨템퍼러리 팝 알앤비(R＆B)로, 그룹

의 하모니와 나얼의 폭발적인 애드리

브가 두드러진 곡이다.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에는 배우 안

재홍과 신인 배우 김주원이 출연했다.

소속사는 "이번 앨범은 1960년대 서

던 솔부터 70년대 필리 솔, 80년대 콰이

어트 스톰, 90년대 컨템퍼러리 알앤비

에 이르는 흑인 음악 흐름을 아우른다

"며 "일본에서 직접 마스터링을 진행

해 앨범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

브라운아이드소울은 오는 26일 사운

즈 한남에서 정규 앨범 발매를 기념하

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2003년 데뷔 이

후 발표한 앨범 관련 자료와 아트워크

등을 선보인다.

이들은 오는 12월 24∼25일, 27일 서

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연말 단독 콘서

트도 개최한다.

cjs@yna.co.kr

브라운아이드소울, 오늘 6년 만에 정규 5집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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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의 대화 주제는 대개 요즘 뜨거

운(Hot) 종목이다. 얼마에 투자했는데 얼마

가 되었는지 무용담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로 저녁 식사까지 거하게 대접하니 믿지 않

을 수도 없다. 그래서 친지를 따라 주식 대박

을 기대하며 투자 종목을 찾는다. 그러나 대

박 종목을 찾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설사 운

이 좋아 찾았다 해도 장기간 보유하여 큰 수

익을 얻는 일은 더 어렵다.

1997년 아마존 IPO에 1만 달러를 투자했

다면 현재 약 1,300만 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무려 13만% 이상의 수익률이다. 그러나 아

마존의 주가 역시 직선으로 상승한 것은 아

니었다. 닷컴 버블 당시 고점 대비 95% 가까

이 폭락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불안과 두려

움으로 매도한다면 연평균 30%라는 엄청난

수익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주식시장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 주가 폭등이나 폭락을 미리

준비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고점

과 저점을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자선가이자 투자자인 버나드 바룩은

이렇게 말했다. “바닥에서 매수하고 꼭대

기에서 매도하려고 하지 마라. 거짓말쟁이

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은 기업의 펀더멘털

보다는 투자자의 감정에 좌우된다. 따라서

단기 예측은 곧 인간 감정을 예측하는 것이

며, 수백만 명의 집단 심리를 맞히는 일은 불

가능하다. 내일 아침 나 자신의 기분조차 알

기 어렵지 않은가.

언론 기사, 방송, 인터넷, 유튜브는 모두

시시각각의 단기 투자 정보에 집중한다. “

상반기 수익률이 좋았는데 갈아탈까요?”,

“조정장이 온다면 잠시 쉬어야 할까요?”

와 같은 기사 제목이 투자자의 마음을 흔든

다. 그러나 성공적인 투자는 언제나 장기투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많은 투자

자가 이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조급한 마음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유는 주식시장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전을 10번 던지면 앞면이 8~9번 나올 수

도 있다. 그러나 100번 던지면 앞뒤 확률은

결국 반반에 가까워진다. 단기 투자에서는

수익률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장기 투자에

서는 예상 수익률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원

리와 같다. 

워런 버핏의 동반자 찰리 멍거는 말했다.

“미래를 결정하는 데 역사보다 더 좋은 선

생님은 없다. 30달러짜리 역사책 안에는 수

십억 달러 상당의 답이 들어 있다.” 즉, 주

식시장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현명한 투

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미국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11.95% 상

승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15%의 수익률

을 기록했는데, 이는 장기 평균 연간 수익률

인 10.3%(과거 100년)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 수익률 10%는 7.2년마다 투자금이 두 배로

증가한다. 가치 투자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

레이엄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투표 기계이지

만, 장기적으로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기계

이다.”

지난 30년 동안 신흥국 외환위기, LTCM

사태, 닷컴 버블, 9/11 테러, 주택시장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부채위기, 팬데믹, 40

년 만의 고물가 등 숱한 위기를 겪었지만, 주

식시장은 결국 회복하며 장기적으로 상승해

왔다.

과거의 주식시장 역사가 분명 보여준다.

주식시장은 오르내림을 반복했지만 결국에

는 우상향하고 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장

기투자 하면 누구나 안락한 은퇴 생활을 준

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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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9월 28일 - 10월 4일

● 운수: 늦춰서 좋은 일이 있고 미루고 늦추다가 낭패를 겪

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 ● 금전: 예상 밖으로 생긴 일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움직

이지 말고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뒤에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언젠

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날이 있겠지. 위안하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8, 2일 길일. 1, 4일 주의.

쥐띠 |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뒤에 

● 운수: 어렵게 보이던 상황도 자신의 의지력에 따라 얼마

든지 전화위복의 계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금전: 당장은 좋아

보이고 편한 길처럼 생각되어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

다. 혼자서 헤쳐나가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애정: 넓은 마

음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서로 타협해야 해결책도 생깁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8, 3일 길일. 2, 4일 주의.

소띠 | 전화위복의 계기로 

● 운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 금전: 당장은 욕

심이 나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

애정: 오래된 가구를 버리고 방을 깨끗하게 해야 새로운 가구가 들어올 수 있듯이

마음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30, 1일 길일. 28, 4일 주의.

토끼띠 | 깨끗하게 정리해야

● 운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니 정신을 똑

바로 차려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일에서 돌다리도 두들겨보면서 건너가는 신중

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 애정: 소소한 일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아주 소소

한 일로 틈이 벌어지면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 4일 길일. 29, 3일 주의.

범띠 | 돌다리도 두들겨보면서 

● 운수: 자신만의 무대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중

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할 만하겠습니다.

● 금전: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머리를 쓰면 쓸수록 좋은 아이디어

가 떠오를 것입니다. ● 애정: 꼭 이어져야 할 사람과 결국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집안에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으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8, 30일 길일. 29, 4일 주의.

용띠 | 희망적인 결과를

● 운수: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혼자서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 금전: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때가 왔습니

다. 거래처가 늘어나고 수입이 나아질 것입니다. ● 애정: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

워지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9, 4일 길일. 30, 3일 주의.

뱀띠 |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 운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가져다주는 파장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언행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 금전: 고집

을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뭔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

니다. ● 애정: 부부 사이의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하게 지켜보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설 일이 아니니 가족이라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30, 3일 길일. 28, 1일 주의.

말띠 | 가만히 있어야

● 운수: 긴 시간 기다려온 일이나 결말을 짓지 못하고 끌고

오던 일이 좋은 방향으로 풀려나갑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 금전: 큰돈을 벌 기회가 생깁니다. 주머니 사정도 좋아질 것입

니다. ● 애정: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옆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

요. 아름답고 밝게 보는 시각이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 4일 길일. 29, 2일 주의.

양띠 | 아름답고 밝게 보는

● 운수: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면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금전: 어떤 일이

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용을 가장 중요시해야 합니다. 단골이 찾아와 매상을 올려

주거나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애정: 아기를 기다리던 부부는 하늘의 선물로

아기를 받게 됩니다. 건강한 아기를 잉태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9, 3일 길일. 1, 4일 주의.

닭띠 |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 운수: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

니다. 인정도 받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갑니다. ● 금

전: 부동산과 관련된 일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재운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돈이 들어옵니다. ● 애정: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주위

에 사람이 많을수록 처신을 잘해야 이런저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28, 2일 길일. 30, 3일 주의.

원숭이띠 |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 운수: 모든 일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끝

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금전: 단기적으

로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 애정: 내가 상대에게 솔직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나에게 솔

직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먼저 투명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30, 4일 길일. 29, 2일 주의.

개띠 | 장기적인 안목으로

● 운수: 자기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로 일해야 하는 상황

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금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머릿속으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하거나 이루는 일도 없이

금방 시간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 애정: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중

간에 말을 자르거나 제대로 듣지 않으면 금방 후회하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8, 1일 길일. 30, 3일 주의.

돼지띠 | 다시 한번 점검해야

(부산=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1970년 무장 혁명을 통한 자본주

의 타파를 외치던 일본 적군파가

궁지에 몰린다.

이들이 타개책으로 삼은 것은

비행기 납치. 입국할 때 통과해야

하는 금속 탐지기가 의무화되지

않았던 시기, 이들은 손쉽게 비행

기를 납치하고 승객들을 인질로

삼는다.

이에 일본 자위대를 비롯한 당

국자들이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

해 모인다. 자칫하면 100명 이상

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위급한

때, 고위 관료가 무력 진압 시 예

상되는 인명 피해 수준을 실무자

에게 묻는다.

"…5∼100명 정도로 예상됩니

다."

"너무 범위가 넓은 거 아니야?"

설경구가 주연을 맡고 변성현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영화 '굿

뉴스'는 일촉즉발의 비행기 납치

극을 블랙코미디로 풀어낸 작품

이다.

영화는 1970년 실제로 벌어진

요도호 사건을 소재로 해결사 아

무개(설경구 분)와 공군 중위 서

고명(홍경)이 납치된 비행기를 어

떻게든 서울에 착륙시키려는 이

야기로 구성됐다. 요도호 사건은

일본 적군파가 민항기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한

사건이다.

'굿뉴스'는 제50회 토론토국제

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부

문에 이어 제30회 부산국제영화

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

청돼 국내에서 첫선을 보였다.

'굿뉴스'는 실제 사건의 얼개만

을 빌려오고 이야기의 세부적인

요소는 코미디에 맞춰 재구성했

다. 사태를 해결해야 할 관료들이

대책 없는 회의를 하고 납치범이

납치를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잘 모르는 식이다. 진지한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전달함으로

써 영화는 풍자의 성격을 띠게 된

다. 일본, 한국, 북한, 미국 등 나라

를 오가며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

을 폭넓게 묘사해 풍자의 화살은

모두에게 향한다. 변 감독은 적절

하게 음악을 써가며 상황의 아이

러니함을 빚어낸다.

코미디를 위해 다양한 수단도

활용한다. 서부극의 형태를 빌려

장면을 묘사하는 패러디를 비롯

해 일본 만화 '내일의 죠' 등을 인

용해 웃음을 유발한다. 변 감독은

경쾌한 편집으로 코미디 요소를

적절히 배합하며 시종일관 유머

러스한 분위기를 이어간다. 실제

사건에 바탕을 둔 여러 상황은 그

덕에 더욱 기상천외하게 다가온

다.

배우들의 호연도 영화의 관전

요소다. '굿뉴스'를 포함해 변성현

감독과 네 개의 작품을 함께한 설

경구는 아무개의 첫 등장부터 능

청스러운 연기로 관객을 사로잡

는다. 눈에 띄지 않지만 어느 순간

일을 해결하는 정체불명의 아무

개처럼, 설경구는 다른 배우들에

게 자리를 내주다가도 등장하면

화면을 장악하며 극을 끌어나간

다.

중앙정보부장 박상현 역의 류

승범은 영화 '부당거래'의 검사 주

양 역을 떠올리게 하는 카리스마

와 해학을 선보인다. 이외에 특별

출연으로 여러 배우가 깜짝 등장

해 장면을 수놓는다.

영화는 이야기의 중심 캐릭터

인 아무개와 서고명의 서사도 충

실히 담았다. 이들의 서사는 극 중

언급되는 달의 의미와 맞물려 영

화의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제목

인 '굿뉴스'의 의미도 주제 의식이

나타날 즈음 선명해지며 여운을

남긴다.

영화는 다음 달 17일 넷플릭스

에서 공개된다.

encounter24@yna.co.kr

블랙코미디로 빚은 기상천외한 비행기 납치극…설경구 '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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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세계적으

로 흥행한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

스'(이하 '케데헌')의 매기 강 감독이 고른

하나의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2006)

이었다.

21일 롯데시네마 센텀점에서 열린 부산

국제영화제 스페셜 토크에서 강 감독은 "영

화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깜짝 놀랐던 건 처

음이었다"며 '괴물'을 소개했다.

강 감독은 "아버지가 30년 넘게 일주일에

영화를 2~4편 정도 보시는 시네필(영화 애

호가)"이라며 "2006년 크리스마스 때 아버

지가 '엄청나게 히트한 한국 영화인데 같이

보자'고 하셔서 보게 됐다"고 떠올렸다.

그는 "스토리텔링과 코미디의 균형을 모

든 차원에서 맞춘 영화를 본 게 굉장히 오랜

만이었다"며 "'괴물'을 본 이후로 봉준호 감

독님은 제게 아주 큰 영향을 주셨다"고 말했

다.

강 감독은 괴물의 모습이 처음 등장하는

초반부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온 힘을 다해서

뛰어가는 괴물이 역동적이었고, 헤드폰을

낀 여성이나 가게에서 나오는 딸 등 여러 인

물의 시각에서 경험하는 것을 각각 보여주

는 것이 흥미로웠다"고 짚었다.

강 감독은 "처음 괴물을 봤을 때는 생긴

것이나 뛰는 모습 등이 조금 우스꽝스럽다

고 생각했는데, 인간 뼈를 토해내는 장면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은 예상하지

못해 충격적이었고, '봉 감독님이 또 한 번

비틀기를 하는구나, 끊임없이 놀라움을 주

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

서 열린 오픈토크 행사에서는 '케데헌' 흥행

에 대한 소감도 밝혔다.

강 감독은 "어린 친구들에게서 받는 피드

백이 가장 기억에 남곤 한다"며 "'딸이 '케데

헌' 속 여성 캐릭터에 공감한다'는 부모의 말

을 들을 때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누군가의 세일러문, 누군가

의 인어공주, 디즈니 공주를 만들어낸 것"이

라며 "영화를 통해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캐릭터를 탄생시켰다고 생

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어린 관객들에게 "자신만의 개성을

끌어안고,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조언도 건넸다.

강 감독은 "저도 이 영화를 준비하며 많은

순간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게 맞는 방향

일까' 하며 두려움을 느꼈다"면서 "하지만

제 모든 것을 쏟았더니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돌아봤다.

무당에서 아이돌로 이어지는 그룹 '헌트

릭스'의 주요 서사를 만든 배경도 설명했다

.

강 감독은 "헌트릭스 멤버들의 정체성과

무당의 정체성에 공통점이 많다"며 "무당들

은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악귀를 퇴치하는

데, 헌트릭스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

"이라고 했다.

그는 "무당은 한국 문화에 뿌리내린 전통

이기 때문에, 캐릭터와의 연결성과 별도로

문화적인 부분도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국 문화가

이미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느

꼈다고 한다.

강 감독은 "한국 문화가 많이 담긴 영화를

제작하는 데에 넷플릭스가 큰 힘을 실어줬

다"며 "한국문화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공

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떠올렸다.

강 감독이 영화제 행사에 참여한 건 이번

이 처음이다.

그는 "이렇게 많은 영화인과 팬들이 한자

리에 모여 영화라는 예술을 그려가는 모습

이 감동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one@yna.co.kr

매기 강 "'괴물'에 깜짝 놀라, 봉준호 감독이 큰 영향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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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 '골든', 빌보드 싱글차트 통산 6주 1위…'톱10'에 4곡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

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

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

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

'(Golden)이 미국 빌보드 메

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여섯

번째 정상에 올랐다.

빌보드는 22일(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골든'이

전주에 이어 정상을 지키며 '

핫 100'에서 통산 6주 1위를 기

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싱글차트에 처음

진입한 '골든'은 13주 연속 차

트에 머물렀으며 이번 주까지

5주 연속 정상을 지켰다.

빌보드는 "'골든'은 빌보드

차트 역사상 애니메이션 캐릭

터가 부른 노래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1위를 기록한 곡"이

라고 전했다.

빌보드 '핫 100'은 미국 스트

리밍 데이터, 라디오 방송 점

수(에어플레이), 판매량 데이

터를 종합해 순위를 집계한다

.

'골든'은 이번 차트 집계 기

간 전주 대비 5% 감소한 3천

210만 스트리밍을 기록했다.

라디오 방송 점수는 16% 상승

한 3천60만, 판매량은 6% 감소

한 7천으로 각각 나타났다.

빌보드는 "'골든'은 '스트리

밍 송' 차트에서 9주째 1위를

차지했고, '라디오 송' 차트 16

위,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2

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이

번주 싱글차트에서 '골든' 외

에도 '소다 팝'(Soda Pop)이 5

위, '유어 아이돌'(Your Idol)

이 6위, '하우 잇츠 던'(How

It's Done)이 10위를 각각 기

록해 총 4곡을 '톱 10'에 진입시

켰다.

매기 강 감독이 21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픈토크에서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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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구두를 신을 적이다.  발

이 편하지 않다. 맞춤구두라면 불

편함이 덜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마냥 편하지는 않은데 오래된 신

발만 편하다. 구두가 발에 맞는 건

지. 발이 신발에 맞추는 건지. 신

다보면 발에 맞는 건지. 

요즈음 내 일과이다. 같은 시간

에 일어나 샤워하고 같은 시간에

출근한다. 일터에선 같은 일을 반

복하며, 거의 같은 시간에 퇴근한

다. 집에 돌아오면 같은 시간에 저

녁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오래된 내 일상이다. 그럴

적에, 움칫 다른 일이라도 생긴다

면 일상이 엉크려져 우왕좌왕하

기 일쑤다. 오래된 습관이 편하긴

하다. 

오래전 타주에 살 적이다. 에릭

시걸의 작품 ‘닥터즈”를 읽었

다. 마침 아내와 아이가 한국을 방

문중이었고, 일터는 연휴기간이

었다. 때다 싶어 책을 구해 읽었던

거다. 읽는 재미에 푹빠져, 침식을

잃었던 기억이다. 아내의 잔소리

가 없으니 독서의 천국이었던 거

다.  

보스톤에 이사와서 문득 그책

생각이 났다. 책을 다시 구했고,

책장에 고이 모셔두었다. 그게 20

여년 전이다. 그런데 왠걸. 책이

눈에 띄였다. 오래된 그책은 먼지

를 얹고 얌전히 책꽂이에 꽂혀 있

었던 거다. 

반가운 마음에 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책을 읽기 시작한거다. 아

니 이럴수가. 읽기에 속도가 붙어

빠르게 읽혔 나아갔다. 두번째 읽

기였기 때문만은 아닐터. 소설의

배경이 보스톤이고, 하바드대학

이니 더욱 그러헀던 거다. 덕분에

오래된 이책을 읽어내려 가기 한

결 순했던 바.

공지영의 시 한구절이다. 오래

된 다는 건 좋은 일인가. 편하기에

좋은 일인가. 나이를 먹어 좋은 일

인가.

나이를 먹어

좋은 일이 많습니다.

조금 무뎌졌고

조금 더 너그러워 질수 있으며

조금 더 기달릴 수있습니다.

(공지영 기억위로 세월이 덮히

면 중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다. 백악관 연회장을 새로 지으라

는 했단다. 건물의 외양은 고대 그

리스 아폴로 신전과 유사할 적에

고전주의에 한발 다가선다고도

했던가. 오래된 건축양식일 텐데,

새로 짓는 것도 그닥 나쁘지는 않

을 것이다. 

마누라도 오래된 아내가 편한

가?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 8:13)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오래된 것이 편하다 

트럼프 행정부 H-1B 신청료 인상과
Gold Card (2025년 9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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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025년 9월 19일), 트럼프

행정부는 Presidential Proclamation (굳이

번역하자면 대통령 선언문 정도) 를 통해 이

민사회를 또 한번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H-

1B 비자와 관련한 신청료를 십만불

($100,000. 약 일억사천만원 ($1 당 한화 1,390

기준)) 으로 인상하는 것과 Gold Card 를 90

일 안에 실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선언은 미국 대통령이 정책을 발

표하거나, 사건을 기념하거나, 대중에게 정

보를 전달하기 위해 발표하는 공식 성명이

며. 선언문은 그 내용과 대통령의 헌법적 또

는 법적 권한에 따라 의례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 법적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 흔히 듣는 Executive Order 와

같이 법적 효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Presidential Proclamation 은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발표한 노예해방 선언입니다

. (물론, 이번 선언이 링컨대통령의 선언과

는 비교될 수 없겠지만요)

우선, H-1B 신청료와 관련해서는 벌써 여

러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

만 현재 가장 확실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확

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민국의 세부

사항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충격

이 큰 변화이고 당장 연장신청을 코앞에 둔

분들이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선 기다리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여러가지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

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동요하지 마

시고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난 수개월간 논의되온 Gold

Card 의 시행입니다. 미화 백만불 (한화 약

십사억원) 을 기부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내고 영주권 취득하

는거야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Gold Card 가 취업이민 1순와 (EB-1 ex-

traordinary ability) 와 2순위의 National

Interest Wavier 케테고리로 분류된다는 것

입니다.

미 영주권은 해마다 발행숫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1순위와 2순위

신청자들의 자리가 뺏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위헌소지가 다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Gold Card 를 취업1순위와

2순위로 분류하는 법적 기반을 백만불 투자

를 하는 사람을 extraordinary ability 와 국

가에 이익을 주는 자로 간주하겠다는 점입

니다. 물론, 돈버는 것이 능력이 될 수 있겠

지만 돈버는 것을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들

과 같은 업적 또는 국가에 이익을 주는 것으

로 동일시 할 수 있는 지는 법적인 근거를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지

법시행이 아니라 법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할 여지가 많아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

침범 여부도 위헌심판의 가능성을 높혀 줍

니다.

계속해서 update 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

며 현재시점에서의 당부 말씀은 언론에 동

요되지 마시고 일단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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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세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으로 이

루어져 있다. 그 중 백혈구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백혈구의 한 종류인 림프구

에 항체를 분비하는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병이 바로 다발성 골수종이다. 

다발성 골수종은 고령 인구 증가로 국내에서

도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립암센

터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다발성 골수종의

국내 환자 수는 2010 년 약 1,000 명에서 2020 년

약 2,500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해 고령화

사회의 주요 혈액암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발성 골수종은 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층

에서 발병하며, 주요 증상은 고칼슘혈증(피로

감, 구토, 혼수), 신기능 이상(소변감소, 신부전

), 빈혈(만성피로, 창백함), 뼈 침범(지속적인

뼈 통증, 병적 골절) 등이며, 무증상인 경우도

많다.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상당수가 뼈 통증이나

골절로 병원을 찾는다. 반복되는 통증이 지속

된다면 단순 노화로 여기지 말고 정밀 검진을

받아봐야 한다. 

다발성 골수종인 경우 비정상적으로 변한 형

질세포가 비정상적인 항체 단백질을 생성하는

데 이 항체 단백질을 보통 M단백이라고 한다. 

혈액 또는 소변 검사로 M단백 존재를 확인

하고 골수검사에서 형질세포 증가가 확인되면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한다. 이 외에도 뼈 조

직검사에서 형질세포종양을 확인해 진단할 수

있다. 다발성 골수종은 병기에 따라 예후가 크

게 달라지는데, 예후 지표에 따른 생존율은 1기

, 2기, 3기로 나뉜다. 예후가 좋다면 생존율은

80%에 달한다. 평균 생존 기간은 1기는 10년 이

상, 2기는 7년, 3기는 3년 정도다. 다발성 골수종

은 예후 지표가 좋다면 장기 생존이 가능한 만

성질환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환자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치료방법을 결정한다. 

무증상인 환자는 3 개월에서 6 개월 간격으

로 주기적으로 관찰해 건강상태를 체크하며,

증상이 있다면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 70세 이

하에 체력이 양호하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완치도 기대할 수 있다. 70 세 이상 고령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대부분 불가능해 주로

항암제 2제나 3제 요법으로 치료한다. 

다발성 골수종은 일반적으로는 완치가 힘든

암이지만, 일부 환자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완치에 가까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주로 고령에게 발생률이 높은 질환이므로

항암치료로 병을 조절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하게 된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최근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무서운 혈액암인다발

성골수종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

병원 혈액종양내과 임 성원 전문의의 도움을 받

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다발성 골수종’, 뼈 통증 반복되면 질환 의
심해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
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다발성 골수종', 뼈 통증
반복되면 질환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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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도 되는 미국 병원비를 내고 있었다니!
미국 병원의 'FAP 제도'

미국 내과 / 비만 전문의 이용현
Charles River Medical Associates - Obesity Clinic

61 Lincoln Street, Suite 301, Framingham, MA 01702

508-820-8332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내도 될 병원비’가 3조 원 넘게 청

구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나도 감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

람들은 “이건 내 몫이겠지…” 하고 바로

납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환자들이 ‘감

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를 전액

납부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먼저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영어로 된 서류가 부담스러워서

·이미 치료를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2.  ‘비영리 병원’이라면 반드시 FAP

(Financial Assistance Policy) 을 운영하고 있

어야 합니다

미국의 전체 병원의 약 60% 이상은 IRS

에 등록된 비영리 병원(501(c)(3)) 입니다.

이 병원들은 FAP 를 법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모든 환자에게 이를 안내할 의무가 있습

니다.

FAP은 ‘자선’이 아닙니다.

이건 병원이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환자들은 청구서가 나오

면 “내야겠지…” 하고 그냥 결제합니다.

3. 소득 수준에 따라 병원비 전액 면제 또는

부분 감면도 가능합니다

병원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는 연방빈곤선(FPL) 의 200~400% 수준의

소득이면,

병원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연 소득 약 $30,000 수준 → 전

액 면제 자격 가능

·4인 가족 연 $70,000 수준 → 부분 감면

자격 가능

단, 이 수치는 병원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병원의 FAP 문서에서 확인해

야 합니다.

위 예시는 단지 “대략 이 정도에서 자격

이 나올 수 있다”는 참고용입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병원 웹사이트에서 "Financial Assis-

tance" 또는 "Charity Care" 를 검색

2. 신청서(FAP application)와 요약본

(Plain Language Summary) 다운로드

3. 청구서가 나오기 전에도, 이후에도 신

청 가능 (일반적으로 청구 후 240일 이내 가

능)

4. 필요한 서류: 소득 증빙, 세금 신고서,

가족 구성 정보 등

5. 한국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에 따

라 한국어 번역본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

다

어떤 병원은 Medicaid 수급자, 푸드스탬

프 수혜자 등은 자동 자격 승인을 해주는 경

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진료 후 이미 낸 병원비에 대해 소

급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5.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수천 달러

를 아낄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정책은 다르지만,

적용만 되면 $1,000~$10,000 이상의 병원

비가 줄어드는 일도 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청구서를 받고도, 아무 정보 없이 전액 납부

하고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나는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보험이 있으니까 해당이 없겠지…”

“이미 진료 다 끝났는데 신청해도 되나

…”

그 어떤 것도 확인 없이 포기할 이유는 없

습니다.

이미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더라도, 지금

바로 병원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에서

FAP를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병원비가 ‘사실은 안내

도 되는 돈’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리파이낸스(재융자)할

때 흔히 듣는 표현 중 하나가 **“No Cost

Refinance”**입니다. 말 그대로 비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어떨

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형태로

든 **모든 리파이낸스에는 클로징 비용

(Closing Cost)**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No

Cost”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 클로징 비용을 대출금에 포함하는 방식

첫 번째 방법은 발생한 비용을 새로운 대

출금에 포함(Roll-in)시키는 것입니다. 예

를 들어, 50만불 대출을 리파이낸스할 때

약 7천불의 클로징 비용이 나온다면, 최종

대출금액은 50만 7천불이 됩니다. 이 방식

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이자율을 받

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대출 원금

이 늘어나므로,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원금

을 갚아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낮은 이

자율의 영향으로 상환해야 할 총액이 줄어

든다는 점입니다.

2. 이자율을 조금 더 받고, 은행 크레딧으

로 비용 충당

두 번째 방법은 이자율을 조금 높게 선택

하는 대신, 은행에서 제공하는 Lender

Credit을 받아 클로징 비용을 충당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대출금액은 늘어나

지 않고, 실제로 주머니에서 나가는 현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낮을 수 있는 금리 대

신 다소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되므로, 월

납입금이 비교적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

다.

3.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

고 재융자하는 모기지도 장기간으로 유지

할 계획이라면 낮은 금리를 선택하여 비용

을 대출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나을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궁극적으로 지불하는 총 이

자가 줄어들기에 장기간으로는 유리한 방

법입니다. 반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

이나 또는 이자율이 더 낮아질 때를 대비해

다른 리파이낸스를 고려하고 있다면, 렌더

크레딧을 최대한 활용해 No Cost Refi-

nance 방식으로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리파이낸스는 단순히 금리를 낮추는 작

업이 아니라, 비용과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

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 결과가 달라지

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No

Cost”라는 표현만 믿기보다는, 실제로 어

떤 구조로 비용이 처리되는지 꼼꼼히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파이낸스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해법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계획

에 맞는 구조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

택입니다. 재융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마이

크 리와 함께 가장 알맞은 옵션을 찾아보시

길 권합니다.

No Cost Refinance, 정말 비용이 없는 걸까?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 NMLS 1464242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 NMLS 254895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978) 314-8818

mike.lee@gmccloan.com
Article (18) -No Cost Re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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